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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타박, 인천’… 기억해야할 역사의 길, 부평
- 학예사와 함께하는 도보 답사 프로그램,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 -

- 캠프마켓, 지하공장인 지하호, 영단주택 등 부평일대 문화재 탐방 - 

인천광역시는 시립박물관에서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됐던 

도보 답사프로그램인 ‘타박타박, 인천’을 2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타박타박, 인천’은 인천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시립박물관 학예연구관의 전문적인 설명과 친절한 안내와 함께 진행

되는 도보 답사프로그램이다. 

‘타박타박, 인천’은 우리 동네 인천 곳곳의 문화재와 길과 거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기억해야할 역사의 길, 부평’을 

주제로 부평 일대의 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진행된다. 

5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기억해야할 역사의 길’

에서는 미쓰비시 사택을 시작으로 미쓰비시 공장이 있었던 자리에 있는 

부평공원, 인천시민에게 반환된 캠프마켓과 조병창, 부평의 지하공장 

건설 흔적인 지하호, 부평의 노동자를 위한 주거시설인 영단주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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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의 산업과 노동의 흔적을 찾아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답사에서는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노동을 착취당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지하호’가 

포함돼 있다. 

이번 답사는 20세 이상의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답사비는 

무료이고, 5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기타 프로그램 관련사항은 시립박물관(☎032-440-6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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